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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!

전태일 열사가 “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!”라고 외치

며 돌아가신지 50년이 됐다. 그러나 아직도 5인 미만 

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. 

이런 노동자들이 350만명이나 된다. 모든 노동자가 

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한

다.

[근로기준법 11조 개정]

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!

현재 노조법은 근로계약서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

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

노동자가 아니여서 노조를 할 수 없다. 근로계약서의 

사용자와 진짜 사장이 다른 간접고용의 경우, 진짜 사

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.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

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

의무를 부여하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.

[노조법 2조 개정]

 죽지 않고! 다치지 않고! 아프지 않게!

1년에 2,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. 

사용자는 벌금 몇푼만 내면 그만이다. 노동자에게 중

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법인, 최고 책임자, 실소유주

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. 중대재해기업처

벌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.

[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]

대양판지 노조파괴 범죄 신속하게 수사하라!

대양판지지회가 회사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. 지회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

주지방검찰청을 압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조직한다. 전체 지회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탄원서 작성으로 연대 정신

을 보여줄 때다.

대양판지는 올해 3월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자 어용노조를 2개나 만들어서 노조파괴를 시도했다. 노동부, 검

찰의 수사 결과 회사가 개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쏟아져나왔다. 그러나 이 와중에도 사측은 어용노조와 교

섭을 진행하면서 대양판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있다. 검찰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노조파괴 범죄

자들이 현장에서 날뛰고 있다. 어느 때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절실하다. 


